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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양육모의 생애사에 관한 연구

김 미 원(성덕대학 교수)․김 정 옥(대구가톨릭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의 1.23명(통계청, 2010)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가진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입양보다는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양육모들의 생애에 

대한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고 재해석하므로 미혼모 가족이 건강한 가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

의 수립과 지역사회의 자원 제공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문지법 및 심층면

접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와 질적 연구방법이 하나인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여성가

족부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미혼모․부자지원사업 경상북도 거점기관(칠곡군건강가정지원

센터)에서 긴급지원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미혼모 11명을 선정하였다. 미혼 양육모의 미혼모의 

과정과 자녀양육결정과정, 생활실태에 관한 질문지로 1차 조사한 후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

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 양육모가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자녀양육’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의 인과적 요인은 ‘임신 인지’, ‘낙

태와 입양의 갈등’, ‘양육결정’으로 나타났다. 맥락적요인은 ‘원가족과의 관계’, ‘미혼부와의 관계’, ‘경제적 어

려움’이었다. 미혼모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재적 요인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 ‘심리․사회적 지지’, ‘다양

한 복지급여 혜택’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지지자원 찾기’, ‘도움받기’, ‘자립 

도전하기’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과 전략을 통해 추출된 결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함께 살아가기’, ‘당

당한 엄마’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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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혼 양육모의 생애사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미혼모들의 과거의 경험, 원가족과의 

갈등, 사회적 편견,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 부모로 거듭나기의 등을 생애 과정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 지역

사회내에서 미혼모 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중 하나로 인식 전환되고, 건강한 가족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